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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어떤 일을 도울 수 있을까요?

루시 스티븐슨 이웰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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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하자고 부탁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조나는 마지막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씩 웃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날에는 저녁 식사 자리가 더욱 즐거웠어요.
“봉사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커럴 자매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깐요!” 
조나의 여동생 엘리자가 대답했어요.

“맞아요! 봉사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 우리도 
행복해진답니다.” 크리스텐센 자매님이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조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도와야 
할 사람이 떠오르진 않지만, 우리 학교 정원 
일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엄마가 

곧 정원은 깨끗해졌어요. 조나는 봉지가 몇 
개나 찼는지 세어 보았어요. “열세 봉지예요!” 
조나가 외쳤어요. “우리가 치운 쓰레기 양이 
엄청나네요.”

크리스텐센 자매님이 웃음을 지으셨어요. 
“쓰레기를 차로 옮기려면 다 같이 힘 좀 
써야겠는걸요.”

조나, 제이콥, 엘리자는 봉투를 하나씩 
들었어요. 마지막 쓰레기봉투를 차에 실을 때, 
조나는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는 일은 재미있었어요. 조나도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조나는 아주 많은 방법으로 봉사할 수 
있을 거예요. 조나는 다음번에는 무슨 봉사를 
할지 기대가 되었어요! ●

친구들도 함께였어요. 이제 일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조나는 커다란 원예용 고무장갑을 꼈어요. 
“보세요, 엄마! 제 손 진짜 크죠!”

엄마가 웃음을 터트리셨어요. “그럼 그 
커다란 손으로 가지치기 하는 걸 도와줄 수 
있겠구나”

엄마는 큰 가위처럼 생긴 양손 가위를 
건네시고는 죽은 나뭇가지를 쳐내는 일을 
도와주셨어요.

“이거 꽤 재미있네요.” 조나가 말했어요.
조나가 가지치기를 하는 동안, 엘리자는 

정원 주변을 삽으로 파냈어요. 제이콥은 
새장을 새로 만드시는 아빠를 도와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잡초를 뽑고 나뭇가지를 주워 
모았어요. 버려야 하는 것들은 커다랗고 
파란 비닐봉지에 채워 넣었어요. 막냇동생 
에즈라도 돌을 주우면서 일을 거들었어요.

정원 청소

말씀하셨어요.
조나네 학교에는 야외 활동을 위한 정원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가꾸는 사람 없이 
방치되어 있었죠. 수풀이 무성했고 잡초도 
빽빽했어요.

“저희도 도울게요!” 커럴 자매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청소하자고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촌들이요!” 조나의 동생인 제이콥이 
외쳤어요.

“초등회 반 친구들도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조나가 말했어요.

이튿날, 엄마는 허락을 받기 위해 학교 
관계자분들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정원을 
청소할 날짜도 정해졌죠. 엄마의 도움을 
받아 조나와 동생들은 사촌들과 초등회 반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몇 주 뒤, 조나네 가족은 선교사들과 
학교에서 모였어요. 사촌들과 초등회 반 


